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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high school students' acceptance of evolutionary theory, evolutionary knowledge, 
and epistemological belief. The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cceptance of evolutionary theory 
and evolution content knowledge were compared in relation to their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domain-specific) and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context-specific). The Christian students' 
evolutionary knowledge was most predicted by the theory-laden exploration of science, while the 
non-Christian students' scores on evolutionary knowledge were most predicted by the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In addition, the Christian students' scores on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and 
evolution in relation to evolution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while the non-Christian 
students' scores on both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Furthermore,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is the strongest predictor of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cceptance of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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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화론(Evolutionary theory)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설

명력을 가진 주요이론이다(Dobzhansky, 197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
은 학생들은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

론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화수용에서의 수용(acceptance)
은 근거에 대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타당성 판단에 의한 신념(belief)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Nehm et al., 2009). Smith(1994)는 다른 

과학 개념과는 달리 진화개념의 이해가 진화론의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진화론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Sinatra et al.(2003)은 광합성과 관련한 지식과 신념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동물 및 인간의 진화

와 관련한 지식과 진화수용 사이에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다른 과학적 이론과는 달리 진화론을 가르칠 때 종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ofer et al., 2011; Meadow et al., 2000). 
창조론을 지지하는 기독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비기독교 학생들에 

비해 진화수용 및 이해의 정도가 낮다(Downie & Barron, 2000; Kim 
& Nehm, 2011). Ha et al. (2012)은 기독교 학생들이 불교, 천주교,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해 낮은 진화수용 정도를 보였

다고 하였으며, 불교, 천주교,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 사이

에는 진화수용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Kim(2014)은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 학생의 진화지식과 진화수용의 

정도가 천주교와 불교를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는 비기독교 학생에 비

해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Hofer et al.(2011)은 학생

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진화수용과 진화론의 이해를 위해 서로 

다른 교수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인 관점이 진화론의 이해와 수용 정도에 영향을 끼치며, 중등학교의 

진화론의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 진화지식, 진화수용

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중등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해 정도나 진화수용의 정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의 이해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Clough, 1994; Hofer et al., 2011; Trani, 
2004). 인식론적 신념은 지식 및 앎의 본성에 관한 개인의 신념으로 

앎과 지식의 확실성에 관한 신념, 권위의 정당성에 관한 이슈,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뜻하며(Hofer et al., 2011), 
이러한 인식론적 신념은 학생들의 지식형성 및 사고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Hammer & Elby, 2002; Hofer & Pintrich, 1997). Hofer(2000)는 

일반적인 지식과 앎의 본성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을 영역-일반적

(domain-general)인 신념이라고 하였으며, 수학이나 과학 등과 같이 

학문적 분야에서의 인식론적 신념을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정한 주제 내에서의 인식론적 신념(예를 

들어 진화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은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은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신

념으로서 앎의 한 방법으로써의 과학, 과학적 지식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과학의 한계점 및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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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framework

(Lederman, 1992). 보다 정교한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진화론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Johnson & 
Peebles, 1987; Scharmann, 1990),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 
종교적 신념과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Sinatra et al., 2003). 

한편,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은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신념으로서 ‘진화’라는 

상황(context)에서의 인식론적 신념을 의미한다. 즉, 진화와 관련한 과

학의 본성은 ‘진화는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다’, ‘진화는 증명 할 수 없다’ 등 진화론이 확립되기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그 타당성에 관한 평가 및 진화라는 특수한 상황 내에서 과학적 

지식의 형성 과정과 과학자 집단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과정 등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Nehm & Schonfeld, 2007).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정교한 관점을 가진 학생들은 진화론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Johnson & Peebles, 1987; Scharmann, 
1990). Rutledge와 Warden(2000)은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진화수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Sinatra et al.(2003) 역시 영역-일반

적(domain-general)인 인식론적 신념이 학생들의 진화수용과 관계가 

있으나 진화이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인식론적 신념인 과

학의 본성과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인식론적 신념인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이 학생들의 진화수용 및 진화지식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종교에 관한 믿음의 정도인 종교성

(religiosity)과 진화수용, 진화지식, 진화흥미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

으나(Ha et al., 2012; Nehm et al., 2009), 종교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론

적 신념(과학에 관한 인식론,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과 진화론의 

이해(진화지식, 진화수용)와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과학교육에서 진화론의 교수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식론적 신념과 진화수용 및 진화지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인식론적 신

념인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과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인식론적 신념인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이 학생들의 진화수용과 

진화지식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특히, 기독교 학생들이 

천주교나 불교를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는 비기독교 학생에 비해 진화

수용이나 진화지식의 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Downie & Barron, 
2000; Ha et al., 2012; Kim & Nehm, 2011)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종교(기독교 및 비기독교)에 따라 이들 변인들이 진화지식의 이해 정

도 및 진화론의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Figure 1). 과
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진화론이라는 상황에서의 과학의 본성, 그리

고 진화론의 이해와 수용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를 통해 중등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진화지식, 진화수용,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종교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의 진화수용에 대한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3. 종교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의 진화지식에 대한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인문계 고등학교인 광역시 소재 N고등학교와 H고등학교 2학년 학

생이 1학기 초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
년 과학 시간에 진화에 관해 학습한 적이 있다. 총 185명의 학생(남학

생 104명; 여학생 8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기독교라고 응답한 학

생이 46명이었으며, 불교라고 답한 학생 43명과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 96명을 포함한 비기독교 학생이 139명이었다. 

2. 검사도구 및 분석방법

가. 검사도구

1) 진화수용 검사도구(MATE: Measure of Accepta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Rutledge와 Warden(1999)에 의해 개발된 진화수용 검사도구

(MATE)는 진화론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총 20문항

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화의 과정, 진화론의 과학

적 타당성, 인류의 진화, 진화의 증거, 진화론에 대한 과학자 집단의 

견해, 지구의 나이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MATE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8이다.  

2) 진화지식 검사도구(ECK: Evolution Content Knowledge)

학생들의 진화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Nehm과 Schonfeld(2007)가 

개발한 ECK(Evolution Content Knowledge)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ECK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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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vs. non-Christian students' evolutionary knowledge, acceptance of theory of evolution,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and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Christian 
vs. non-Christian M SD t df p

ECK
   Christian 25.76  3.44

-2.998 183 .003**
   non-Christian 27.43  3.20

MATE
   Christian 62.13 10.24

-2.025 183 .044*
   non-Christian 64.92  7.20

ENOS
   Christian 28.36  3.15

-2.312 183 .022*
   non-Christian 29.64  3.28

SEVs
   Christian 66.40  7.16

  .045 183 .964
   non-Christian 66.34  7.51

*p<.05; **p<.01; Note. ECK, Evolution Content Knowledge; MATE, Measure of Accepta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ENOS, Views of the Nature 
of Science in relation to Evolution; SEVs,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록 되어 있다. Nehm과 Schonfeld(2007)의 신뢰도는 0.72였으며, 진화

적 변화의 원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에세이 점수와의 상관관계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도구(SEVs: Scientific Epi-
stemological Views)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을 조사

하기 위해 Tsai와 Liu(2005)가 개발한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도구(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를 사용하였다. SEVs는 5단계 

리커트 형식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5개의 하위영역은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의 발달 과정

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의 역할(SN)(6문항),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

어서 발명적·창의적 측면(IC)(4문항),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3
문항),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CU)(3문항), 과학적 

지식의 가변성에 관한 이해(CT)(3문항)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SEVs의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0.73이다.  

4)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 검사도구(ENOS: Evolution and the 
Nature of Science)

진화라는 상황-특수성(context-specific)과 관련한 과학의 본성을 조

사하기 위해 Nehm과 Schonfeld(2007)에 의해 개발된 ENOS를 사용하

였다. ENOS는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5단계 리커트 척도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진화는 증명할 수 없다, 진화는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진화는 단지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과학적 개념보

다 취약하다, 창조론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할 수 없으므로 

과학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0으로 Nehm과 Schonfeld 
(2007)의 0.62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나. 분석방법

4개의 검사도구 모두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각 문항당 최하 

1점부터 최고 5점이며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

였다. 종교에 따른 진화수용(MATE), 진화지식(ECK),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 그리고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의 점

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교별(기독교 및 

비기독교)로 진화지식 및 진화수용과 인식론적 관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나아가 기독교 및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 및 진화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식

론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각을 설명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

해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기독교 학생들과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ECK), 진화수용

(MATE),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 그리고 과학에 관한 인

식론적 신념(SEVs)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

(ECK), 진화수용(MATE),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의 점수

가 비기독교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p<.05), 과
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의 점수는 기독교 학생들과 비기독교 

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p>.05)(Table 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조

론을 지지하는 기독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진화수용이나 진화지식의 

이해 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Downie & Barron, 2000; Ha et 
al., 2012; Kim & Nehm, 2011)를 뒷받침한다. 즉 과학에 관한 인식론

적 신념을 제외한 진화와 관련된 변인들(ECK, MATE, ENOS)의 점수

는 기독교 학생들의 점수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기독교 학생들이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거나(Downie 
& Barron, 2000; Moore & Kraemer, 2005), 종교성이 진화수용과 진화

지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Ha et al., 2012; 
Moore, 2007). 

1. 인식론적 신념, 진화지식, 진화수용과의 상관관계

진화 관련 변인들(진화지식, 진화수용)과 인식론적 신념 관련 변인

들(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의 상관관

계 결과,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ECK)과 진화수용(MATE)과의 상

관관계(r=.530, p<.01)는 비기독교 학생들(r=.399, p<.01)보다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이는 비기독교 학생에 비해 기독교 학생

들의 진화수용의 정도가 진화지식의 이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을 뜻한다. Smith(1994)는 다른 과학 개념과는 달리 진화개념의 

이해가 진화론의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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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 correlation among ECK, MATE, ENOS, and SEVs
ECK-MATE MATE-ENOS MATE-SEVs ECK-ENOS ECK-SEVs ENOS-SEVs

Christian .530** .625** -.005 .334* .307*       .036
non-Christian .399** .484**   .411**  .355**  .498** .331**

*p<.05; **p<.01; Note. ECK, Evolution Content Knowledge; MATE, Measure of Accepta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ENOS, Views of the Nature 
of Science in relation to Evolution;  SEVs,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Table 3. Pearson correlation between MATE and epistemological belief(ENOS; SEVs)

MATE ENOS SEVs
Subcategories of SEVs

SN IC TL CU CT

Christian MATE
r 1 .625** -.005 .029 -.023 -.039 .099 -.105
p 　 .000 .975 .849 .879 .800 .520 .491

non-
Christian MATE

r 1 .484** .409** .460** .324** .286** .000 .185*
p 　 .000 .000 .000 .000 .001 .995 .029

*p<.05; **p<.01; Note. MATE, Measure of Accepta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ENOS,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SEVs,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SN, the role of Social Negotiation on science; IC, the Invented and Creative reality of science; TL, the Theory-Laden exploration 
of science; CT, the Changing and Tentative features of science; CU, the Cultural Impact of Science

는 경우 진화론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몇몇 경험적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화수용과 진화론의 이해 사이에 관련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Lord & Marino, 1993; Nehm & Schonfeld, 2007; 
Sinatra et al., 2003). 예를 들어, Sinatra et al.(2003)은 동물 및 인간의 

진화와 관련한 지식과 진화수용 사이에는 거의 관련이 없으나, 광합성

과 관련한 지식과 신념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Deniz et al.(2008)은 터키 과학 교사(n=132)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화지식과 진화수용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진화론에 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진화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거나 진화수용의 정도가 증가하면 진화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과 ‘진화 

수용’(MATE)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r=.625, p<.01), 
비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지식’(ECK)과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

념’(SEVs)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r=.498, p<.01). 특히 

비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수용’(MATE)과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

점’(SEVs)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p<.01), 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수용’(MATE)과 ‘과학에 관한 인식론

적 관점’(SEVs)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p>.05)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 교수로는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 정도에 기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진화론 교육에서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화론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context-specific) 내에서 과학의 본성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
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MATE)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r=.484, p<.01) 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

념’(SEVs)(r=.411, p<.01)과도 비슷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기독교 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기독교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을 가르쳐

도 진화지식이나 진화수용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기독교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을 가르쳤을 때 진화지식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으나 진화수용의 정도는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기독교 학생들은 ‘과학적 이론(scientific theory)’이 성립하기까

지의 과정 및 근거 등의 논의를 통해 진화수용과 진화지식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기독교 학생들은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이

라는 이론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 및 근거를 통해 진화지식과 진화 

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비기독

교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

의 본성(ENOS)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p<.05), 기독교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p>.05), 기독

교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과 진화와 관련된 과학의 본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기독교 학생들에게 

진화론은 여러 과학적 이론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영역임을 의미한

다. 여러 연구들이 진화론의 교수학습에서 관찰 및 간접적 근거의 가치

와 역할, 이론과 법칙의 차이 등 일반적 과학의 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Rutledge & Warden, 2000; Trani, 2004), 기독교 학생

들은 진화론이라는 상황(context-specific)내에서 과학의 본성이 이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인식론적 신념과 진화수용과의 관계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은 과학적 지식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의 역할(SN),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발명적·
창의적 측면(IC),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CU), 과학적 지식의 가변성에 관한 이해(CT)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
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을 포함하

는 인식론적 신념 변인들과 진화수용과의 Pearson 상관관계를 조사하

였다(Table 3). 그 결과,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과 가장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으로 Pearson 
상관계수는 .625(p<.01)였다. 비기독교 학생들 역시 진화수용과 가장 

강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이었으

나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은 기독교 학생보다 낮은 .484(p<.01)였다. 
또한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 중 

과학의 문화적 영향(CU)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p>.05) 및 그 하위 영역(SN, IC, TL, CU, 
CT)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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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explaining acceptance of evolutionary theory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

t R2

B  SE B β

Christian 1 Constant 4.496 11.037 　 .407
.391

ENOS 2.033  .387 .625 5.254**
non-

Christian
1 Constant 33.470 4.888 　 6.847**

.234
ENOS  1.060  .164 .484 6.467**

2 Constant 18.739 5.218 　 3.591**
.369ENOS  .890  .153 .406 5.832**

SN  .929  .172 .376 5.408**
**p<.01; Note. ENOS,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SN, the role of Social Negotiation on science

Table 5. Pearson correlation between ECK and epistemological belief(ENOS; SEVs)

ECK ENOS SEVs
Subcategories of SEVs

SN IC TL CU CT

Christian ECK
r 1  .334* .307* .189 .192 .387** .199 .094
p 　 .025 .040 .214 .207 .009 .191 .540

non-
Christian ECK

r 1   .355** .498** .361** .423** .334** .179*   .323**
p 　     .000 .000 .000 .000 .000 .035 .000

*p<.05; **p<.01; Note. ECK, Evolution Content Knowledge; ENOS,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SEVs,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SN, the role of Social Negotiation on science; IC, the Invented and Creative reality of science; TL, the Theory-Laden exploration of science; CT, the 
Changing and Tentative features of science; CU, the Cultural Impact of Science

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 및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의 이해도 모두와 관련이 있으나,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

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수학습의 

효과는 없으며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Sinatra et al.(2003)은 영역-일반적

(domain-general)인 인식론적 신념이 학생들의 진화수용과 관계가 있

으나 진화지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진화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

(ENOS),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 및 그 하위 영역(SN, IC, 
TL, CU, CT)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Table 4),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은 기독교 학생들과 비기

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학생들의 설명력은 0.391(p<.01)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설명

력인 0.234(p<.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기독교 학생들은 진화

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 외에도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의 하위 

요소 중 SN(the role of Social Negotiation on science)이 추가되면 

R2이 .135만큼 증가되어 그 설명력은 .369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과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의 역할(SN)은 비기

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 총변화량의 36.9%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기독교 학생들은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대한 이해(SN)를 통해 학생들의 진화수용을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 학습 상황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다

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 사

이의 의사소통 및 동료 평가의 기회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에 대한 토론 및 논쟁을 통해 과학적 탐구에 관한 규준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 교육으로

는 향상될 수 없으며, 진화론이라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학의 본성적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기독교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진화라는 특수한 상황(context-specific) 
내에서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의 의미,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 그리고 진화론이 확립되기 위해 사용된 과학적 방법과 경험적 과정

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인식론적 신념과 진화지식과의 관계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SN, IC, 

TL, CU, CT)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을 포함하는 인식

론적 신념 변인들과 진화지식과의 Pearson 상관관계를 조사 결과

(Table 5),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의 하위 영역인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r=.387, p<.01)였다.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는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Tsai & Liu, 2005). 반면에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

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

점’(SEVs)으로 나타났다(r=.498, p<.01). 특히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

화지식(ECK)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의 모든 하위영역(SN, IC, 
TL, CU, C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p<.05), 기독교 학생들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의 5가지 하위 

영역 중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이론(theory)’은 현상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이며 과학적 지식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

(evolutionary theory)은 일시적이며 신뢰가 가지 않는 상태라고 믿는

다(Sinatra et al., 2003).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기독교 학생들은 일

반적인 과학의 본성, 즉 과학적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의 역할 

및 창의적 측면, 이론 의존적 측면, 문화적 측면 및 과학적 지식의 

가변성에 대한 교수를 통해 진화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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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explaining evolution content knowledg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 t R2

B  SE B β

Christian 1 Constant 16.900 3.257 　 5.188**
.149

TL   .855  .311 .387 2.748**
2 Constant  8.418 4.977 　 1.691**

.236TL   .787  .300 .356 2.625**
ENOS   .324  .148 .297 2.188**

non-
Christian

1 Constant 13.386 2.097 　 6.384**
.248

SEVs   .212  .031 .498 6.739**
2 Constant  9.211 2.533 　 3.636**

.288SEVs   .182  .032 .427 5.589**
ENOS   .208  .074 .214 2.798**

**p<.01; Note. TL, the Theory-Laden exploration of science; ENOS, 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 SEVs, 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

학생들은 과학적 이론(scientific theory)에 대한 의미의 이해와 더불어 

진화라는 상황 특수적인(context-specific) 영역 내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진화 지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식론적 관점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진화지식을 어느 정도 설명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진화지식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SEVs) 및 그 하위 

영역(SN, IC, TL, CU, CT)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을 추가

로 실시하였다(Table 6).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 총 변화량의 

23.6%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의 하위 요소 중 과학의 이론 의존

적 탐구(TL) 및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으로 설명 가능하였

다(p<.01). 반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ECK) 총변화량의 약 

24.8%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EVs)으로 설명가능하며(p<.01), 
여기에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ENOS)이 추가되면 그 설명력은 

28.8%로 증가하였다(p<.01). 
즉,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의 하위 

영역 중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화와 관련한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 인식론적 관

점인 ENOS가 추가되어 그 설명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의 이론 의존

적 탐구(TL)’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학생 모두의 진화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 즉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
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이 기독교 및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

지식 및 진화론의 수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학생들은 비기독교 학생들에 비해 진화지식, 진화수

용,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에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과 진화수용 변인 간의 상관관

계는 비기독교 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비기독교 학생들에 비해 진화수용의 정도가 클수록 진화지식의 이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다른 

과학 이론과는 달리 진화론의 수용 정도를 반영한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및 비기독교 학생의 진화수용 모두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독교 및 비기

독교 학생 모두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화수용의 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진화론이 확립되기 

위해 사용된 과학적 방법과 경험적 과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

의 본성’으로 진화수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비기독교 학생들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과 더불어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의 역할’로 진화수용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자들 사이

의 의사소통 및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이 생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

적 관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나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수용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없었다. 이는 기독교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과 ‘진화와 

관련된 과학의 본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향상으로는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

수용의 정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

점의 하위 영역 중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

지식은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와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으로 

예측 가능하였다. 비기독교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으로 진화

지식의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에서의 이론(theory)의 의미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화론이 가지는 상황-특수

적(context-specific)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중등학교 학습 상황에서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과 이론을 가르

치기 보다는 진화론과 관련한 과학사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화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근거를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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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적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추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가 있으며, 학생들이 종교와 지적설계론, 진화론의 차이점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논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중등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진화

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며, 진화론에서의 이론(theory)의 의미와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심도 있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기회

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화론을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종교에 따른 인식론적 신념, 진화지식 및 진화수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독교와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과 인

식론적 신념과의 관계, 그리고 진화수용과 인식론적 신념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인식론적 신념(episgemological belief)은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scientific 
epistemological views)’과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진화와 관

련한 과학의 본성(evolution in relation to nature of science)’을 포함한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과학에 관한 인식

론적 관점의 하위 영역 중 ‘과학의 이론 의존적 탐구(TL)’에 의한 설명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화와 관련한 상황-특수적(context- 
specific) 인식론적 관점인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이 추가되어 

그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반면 비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은 일반적

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도 진화지식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은 기독교 학생들과 비기독

교 학생들 모두의 진화수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학생들은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과 진화와 관련한 과학의 

본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p<.05)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 교수

로는 기독교 학생들의 진화지식이나 진화수용을 향상시키기 어려움을 

나타냈다. 진화론이 가지는 상황-특수적(context-specific)인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제어 : 진화론, 인식론, 과학의 본성, 종교,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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